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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백남준 탄생 90주년 특별전

《필드 기억》

▶ 백남준 탄생 90주년을 기념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예술 언어를 실험했던 백남준을 
기리며 백남준아트센터가 커미션. 미술가 김희천과 음악가 이옥경이 협업한 전시  

《필드 기억》 개최.
▶ 전시 제목이자 작품인 ‘필드 기억’은 시각이 아닌 청각으로 입력된 정보만을 

기억하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에서 출발. 시각적인 요소를 배제한 채 소리로만 구성한 
다채널 사운드 작품. 

제목
백남준 탄생 90주년 특별전 《필드 기억》
Nam June Paik‘s 90th Anniversary Exhibition Field Memory

문의
전시: 이수영 학예연구사  t.031-201-8596  m.010-4288-2713
취재: 한누리 학예연구사  t.031-201-8545  m.010-3478-1220

자료 이메일에 첨부된 자료 다운로드

배포 2022. 8. 25. 쪽수 총 5매



2

■ 전시개요

전 시 명 : 《필드 기억》
전시기간 : 2022. 8. 25. ~ 11. 20.
전시장소 : 백남준아트센터 랜덤 액세스 홀
기    획 : 이수영 (백남준아트센터 학예연구사)
참여작가 : 김희천, 이옥경
주최주관 : 백남준아트센터, 경기문화재단

■ 전시소개

《필드 기억 Field Memory》

경기문화재단 백남준아트센터(관장 김성은)는 8월 25일부터 11월 20일까지 1층 랜덤 액세스 홀
에서 《필드 기억 Field Memory》을 개최한다. 전시 제목이자 작품인 <필드 기억>은 백남준 탄생 
90주년을 맞아 백남준아트센터 커미션으로, 미술가 김희천과 음악가 이옥경이 함께 만든 다채
널 사운드 작품이다. 이 작품은 본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들은 것만 기억하게 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다룬다.

수면장애가 있는 주인공은 수면진정제를 처방받기 시작한 어느 날, 술과 함께 수면진정제를 복
용하다 의식을 잃는다. 가까스로 깨어난 그의 뇌에는 알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데, 눈으로 본 
것이 아닌 오직 귀로 들은 것만을 기억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달라진 기억 방식에 주인공은 
무척 당황하지만, 그는 일단 녹음기를 가지고 다니며 그를 둘러싼 소리를 녹음 장치에 담아낸
다. 그리고 자신이 본 것과 떠오르는 생각을 목소리로 뱉어내며 기억을 붙잡기 위한 녹음을 시
작한다. 그의 삶은 시각 중심적 위치에서 청각으로 움직이게 된다.

작품 <필드 기억>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기억의 방식이 달라진 주인공의 이야기에 따라 전개된
다. 일인칭 시점에서 주체적/주관적으로 구성된 기억은 ‘소리의 기억’이라는 특수성을 지닌다. 기
억하기 위해 또는 기억을 잃지 않기 위해 주인공이 녹음하는 행위는 영화나 드라마 제작 과정에
서 현장 소리를 직접 녹음하는 ‘현장 녹음(field recording)’과 닮았는데, 이는 작품 제목 ‘필드 
기억’에 대한 힌트가 된다. 작품 속 소리는 두 가지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이야기의 
서사를 끌고 가는 소리, 즉 스튜디오에서 낭독과 효과음으로 만든 ‘라디오 드라마’이며, 다른 하
나는 주인공이 직접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상적인 소리이다. 특히 후자에 속하는 통화 녹음, 
음성 메모들, 친구들과의 보이스 메시지 등은 주인공의 내밀한 감정을 들여다보게 하는데, 파편
적으로 느껴졌던 각각의 소리는 어느새 서사의 구조를 만들며 관객들로 하여금 소리가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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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에 집중하게 한다. 

김희천과 이옥경의 신선한 협업은 백남준아트센터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다. 김희천은 비디오와 
설치를 통해 가상과 현실의 모호한 경계를 넘나드는 작업을 하며, 이옥경은 첼로 즉흥 연주와 
실험적인 퍼포먼스 등을 통해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 두 작가는 활동 분야가 서로 다르지만 
새로운 예술의 언어를 창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는 점, 그리고 실험적인 시도를 통해 
많은 동료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작품 〈필드 기억〉에서 
김희천은 아무런 시각적인 요소 없이 낭독 및 지인들의 음성 메시지와 같은 사운드 작업을 제
작했으며, 이옥경은 첼로 연주 대신 작곡가로서 다층적인 소리의 구조를 고안하였다. 두 작가는 
그동안 각자에게 익숙했던 작업 방식에서 벗어나 이번 협업을 통하여 공동의 성취를 이루어내
었다. 시각 대신 청각적 몰입을 요청하는 <필드 기억>은 우리가 익숙한 것으로부터 얼마만큼 
떠날 수 있는가에 대한 실험이자 동시에 우리 감각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시도한다.

* 랜덤 액세스 홀
《필드 기억》이 선보일 공간 랜덤 액세스 홀은 도서관을 리노베이션하여 2022년 새롭게 조성된 
공간이다. 공간 이름인 ‘랜덤 액세스’는 백남준의 첫 개인전 《음악의 전시 – 전자 텔레비전》
(1963)에서 선보였던 작품 〈랜덤 액세스〉에서 가져왔다. 〈랜덤 액세스〉는 벽에 부착된 오디오 
카세트의 테이프를 활용하여 관객이 마그네틱 헤드로 자유롭게 소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한 참여
형 작품이었다. 랜덤 액세스 홀은 이러한 즉흥성과 비결정성, 상호작용, 참여 등 〈랜덤 액세스〉
의 주요 키워드를 공간적으로 풀어냈다. 심포지엄, 교육, 이벤트 등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하게 
될 랜덤 액세스 홀에서 처음 선보이는 전시 《필드 기억》은 백남준의 작품과 같이 관람자들에게 
작품뿐만 아니라 이 공간을 자유롭게 누릴 것을 요청한다. 영상의 시작과 끝, 즉 러닝타임과 같
은 시간의 강박도 없이, 설명문이나 설치 등의 시각적인 요소들도 모두 배제된 공간에서 관객
들은 자신의 움직임에만 기댄 채 소리로 쏟아지는 몰입의 경험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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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 소개

김희천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가상과 현실의 모호한 경계를 넘나드는 작업을 하는 작가다. 작가는 
개인적인 경험과 시대 감각을 결합하여 동시대인의 삶을 주목하고, 가상과 물리적 세계의 경계
를 끊임없이 해체하고 재조합하며 현실에 대한 다양한 비판적 시선을 던진다. 특히 개인적 경
험에 뿌리를 둔 비디오 설치를 통해, 그를 밀접하게 둘러싼 환경에서 비롯된 내적 감정들을 결
합한 이중적인 시각 담론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백남준
아트센터, 한 네프켄스 재단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김희천은 2017년 한국, 중국, 독일의 신진 미디어 작가 발굴과 지원을 위해 백남준아트센터, 
중국의 CAC(크로노스 아트 센터), 그리고 독일의 ZKM(카를스루에 예술과 미디어 센터)이 협력
하여 진행한 작가 공모 방식의 프로젝트인 《세 개의 방》 에 선정된 바 있다. 이듬해 2018년 백
남준아트센터에서 열렸던 《현재의 가장자리》라는 전시에서 작가의 3부작으로 알려진 <바벨>, 
<Soulseek/Pegging/Air-twerking>, <랠리>를 선보였으며, 이 전시는 CAC과 ZKM에서도 순회 
개최되었다. 2021년 백남준아트센터는 김희천의 영상 설치 작품 <탱크>(2019)를 소장했다.

이옥경
첼리스트, 작곡가, 즉흥 연주가인 이옥경은 실험적 퍼포먼스와 즉흥 연주, 다양한 협업과 작곡 
활동을 통해 다양하며 개인적인 영향을 조합해 독보적인 목소리를 만들어 내고 있다. 1993년에 
보스턴으로 건너가 버클리(Berklee) 음대와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New England 
Conservatory)에서 학사와 석사과정을 수료, 2000년에 뉴욕으로 옮긴 후 주로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로리 앤더슨(Laurie Anderson), 마크 펠(Mark Fell), 아
르카(Arca), 빌 오커트(Bill Orcutt), 예니 발(Jenny Hval), 마리나 로젠펠드(Marina Rosenfeld), 
크리스찬 마클레이(Christian Marclay), 도나 우치조노(Donna Uchizono), 하룬 미르자(Haroon 
Mirza), 스완스(Swans)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작업을 해 왔으며, 베니스 비엔날레, 서펜타인 
갤러리, 휘트니 미술관, 뉴욕 모마, 화이트 큐브 갤러리, 암스테르담 시립 미술관 등에서 연주하
고, 도나우에슁겐 페스티벌(Donaueschingen Festival), 타임 스팬스 페스티벌(Time Spans 
Festival), 보리알리스 페스티벌(Borealis Festival, Bergen)등에서 커미션을 받았다. 지금까지 
수십 장의 앨범을 발표했고 최근작으로는 <나를(Na-Reul)>(Corbett vs. Dempsey), <여는
(Yeo-Neun)>(Shelter Press), <틈(Teum) (The Silvery Slit)>(GRM/Editions Mego) 등이 있다.
  이옥경은 2011년 《NJP 썸머 페스티벌 스물하나의 방》에서 백남준아트센터가 커미션한 <이
터널 터닝>을 발표했다. 이후 2013년 백남준아트센터가 에든버러 국제 페스티벌에 초청되어 개
최했던 《백남준의 주파수로: 스코틀랜드 외전》에서 퍼포먼스 작가로 초청되었으며, 2021년에 
백남준 생일 기념 퍼포먼스로 <÷ / +>를 선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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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남준 탄생 90주년 특별전 《필드 기억》 
        참여작가 김희천, 이옥경 (사진: 김유림)

■ 아티스트 토크

∘ 일시 : 2022. 10. 15. (토요일)
∘ 시간 : 오후 3시
∘ 장소 : 백남준아트센터 랜덤 액세스 홀
∘ 모더레이터 : 김성은 (백남준아트센터 관장)

※ 사전 신청 접수, 자세한 내용은 백남준아트센터 홈페이지 njp.ggcf.kr 확인 

■ 관람안내

∘ 관람요금 : 무료
∘ 관람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 관람 종료 1시간 전 입장 마감
∘ 휴 관 일 : 매주 월요일 (공휴일 제외), 추석 당일


